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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상실 경험자의 성인애착불안이

지속비애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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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 경험자의 성인애착불안과 지속비애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반려동물 상실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60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불안, 지속비애, 외로움, 사회적 지지

를 측정하였으며, SPSS 20.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인

애착불안은 지속비애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성인애착불안은 지속외로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외로움은 지속비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넷째, 성인애착불안과 지속비애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부분매개하였다. 다섯째, 성인애착불안과 지속비애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통

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성인애착불안으로 인한 외로움은 지

속비애를 예측할 수 있으며, 지속비애를 완화하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비애의 예방 및 완화를 돕기 위한 개입 전략 수립에 근거 자료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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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정서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존재로 인식하는 ‘펫 휴머나이제이

션(pet humanization)’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

리 잡고 있으며(Serpell, 2003),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KB금융지주경영연

구소, 2023).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사료, 수의 서비스,

용품, 장묘 및 보호 서비스, 보험 등을 포함해

2023년 약 4조 5천억 원 규모를 이루었으며, 2027

년에는 약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3)은 반려동물 산업이

펫푸드, 펫리빙, 펫플레이, 펫금융, 펫테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세분화되며 본격적인 ‘펫코노

미(petconomy)’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

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호의 대상을 넘

어 사회적·정서적 동반자이자 경제적 주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수명은 일반적

으로 10~20년에 불과해 인간보다 현저히 짧기 때

문에, 보호자는 생애주기상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과 유사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

연구팀은 2023년 한 해 동안 반려동물 상실을 경

험한 성인 137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76명이 심각한 수준의 상실감, 불안장애,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병리적 슬픔 반응을 평가하는 ICG(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에서도 중등도 기준점인 25

점을 초과한 참여자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의 죽음이 보호자에게 단순한 슬

픔을 넘어 죄책감, 자책, 깊은 상실감 등 복합적

정서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반

려동물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비언

어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특별한 가족’을 잃었다

는 상실감이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강화하는 요

인으로 지적된다(정책주간지 K-공감, 2024). 이학

범(2021) 또한 저서에서 극심한 우울, 불안, 수면

장애, 식욕 변화, 자살 사고 등이 반려동물 상실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임을 제시하며, 이

중 5가지 이상 증상이 동반될 경우 심리적 개입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 애도 과

정이며, 대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회복

된다. 그럼에도 일부는 장기간 강도 높은 슬픔과

기능 손상을 경험하며 병리적 애도 반응으로 발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기적·병리적 슬픔 반응

은 일반적 애도와 구별되며,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속비애(Prolonged Grief Disorder)로 진단

될 수 있다. 지속비애는 반복적인 상실 사고, 강렬

한 그리움, 기능 손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적 애도 반응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9년 개정된 ICD-11에

서 이를 정식 진단 범주로 포함하였다(WHO,

2019). DSM-5-TR 역시 지속비애를 별도의 진

단 항목으로 제시하며 그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APA, 2022). 또한 6개월 기준은 정상적

애도 경과와 병리적 고착을 구분하기 위한 임상

적·연구적 근거에 기반해 설정된 시간적 기준으로

제시된다(Prigerson et al., 2009).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속비애척도(K-PG-13)는

단순한 슬픔 반응을 넘어 병리적 애도를 구성하

는 여러 하위 영역을 포괄하는 도구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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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사별 대상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상실

에 대한 집착, 죽음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인

지적 어려움, 무기력감과 죄책감 같은 부정적 정

서 경험, 사회적 위축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이 하위 요소로 포함된다(Prigerson et al., 2009).

이러한 하위척도들은 단순히 슬픔의 강도를 측정

하는 차원을 넘어, 상실 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인

지적, 사회적 기능 전반에 미치는 병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지속비

애는 정상 애도와 구별되며, 삶의 적응을 방해하

고 일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임상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편, 지속비애는 단순히 상실 사건의 특성만으

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애착유형, 성격 특성, 정서

조절 능력과 같은 개인 내적 심리 요인이 애도의

강도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onanno & Mancini, 2008; Mikulincer &

Shaver, 2007). 따라서 지속비애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상실 경험 자체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

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애착

유형은 지속비애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속

적으로 제시되어 왔다(Bowlby, 1980; Stroebe &

Schut, 1999; Stroebe et al., 2006). 유아기에 형성

된 애착유형은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며(Bowlby, 1988), 성인애착

(adult attachment)은 이후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성인의 경향성을

반영한다(Main et al., 1985). 성인애착은 크게 안

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되는데(Bowlby,

1980), 안정애착을 가진 성인은 상실로 인한 슬픔

을 비교적 유연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정서적 지

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Fraley

& Shaver, 2000; Hesse, 1999; Mikulincer &

Shaver, 2007). 반면, 불안정애착은 애착불안과 애

착회피로 구분되며 이러한 특성을 지닌 개인은

상실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거나 반대로

애도 과정을 회피하는 등 회복 과정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Bowlby, 1980).

특히 애착불안은 관계에 대한 과도한 몰두와 버

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핵심 특징으로 하며

(Fraley & Shaver, 2000), 이러한 경향을 지닌 개

인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애착대

상이 충분한 지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

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Fraley & Shaver,

2000; Mikulincer et al., 2003). 따라서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은 반려동물 상실 이후 슬픔, 죄책감, 불

안 등을 과도하게 경험하여 일상 기능의 손상을

겪고, 이는 지속비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Fraley & Shaver, 2000; Mikulincer et al., 2003;

Prigerson et al., 2009). 실제로 국내에서 사별 경

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수정 등(2020)의 연구에서

도 성인의 불안정애착 유형 중 애착불안만이 지

속비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반면 애착회피는 상실 이후 정서적 반응을 억

제하거나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애착회피와 지속비애 간의 관련

성이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었다(Boelen &

Klugkist, 2011). 이에 본 연구는 병리적 애도 반

응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 애착불안에

초점을 두었다. 즉, 성인애착불안을 주요 독립변인

으로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애착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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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비애 간에서 외로움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외로움(loneliness)은 의미 있는 사회

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경험되

는 주관적이고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서영석 외, 2020). 이는 단순한 고독이나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질적·양적 부족으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 단절감을 포함한다(Heinrich

& Gullone, 2006; Perlman & Peplau, 198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울, 불안, 수면장애, 자

살 사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

관되는 핵심 위험 요인이며(Hawkley & Cacioppo,

2010), 상실 사건 이후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은 대

인관계에서 친밀감과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

안을 경험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

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Fraley & Shaver,

2000). 이러한 특성은 관계에서 충분한 정서적 만

족감을 얻기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외로움을 쉽

게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Wei

등(2005)의 연구에서도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연구 또한 애착과 외로움 간의 관련성

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민과 유안진

(2005)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부모애착이 외로움을 매개로 우

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누리와 신

나나(2017)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애착불

안과 외로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뒷받침하며,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일수록 상실 이후 외로움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로움은 애도 반응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랑하는 대상의 상

실 이후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할 수

록 슬픔의 강도가 커지는 경향이 보고 되었다(van

der Houwen et al., 2010). 특히 반려동물과 같이

오랜 기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존재의 상실

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

(disenfranchised grief)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Archer & Winchester, 1994; Granek, 2010), 감

정을 공유하거나 위로를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강한 외로움

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애착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애착불

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상실 이후 충분한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기 어려워 외로움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병리적 애도

반응인 지속비애로 이어질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애착불안은 상실 상황에

서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이 외로움이 다시 병리

적 애도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지속비애로 이어지

는 간접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애착불

안이 지속비애에 미치는 영향에는 직접 효과뿐

아니라, 외로움을 통해 전달되는 간접 효과(매개

효과)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로

적 특성은 외로움이 애착불안과 지속비애를 연결

하는 핵심 매개변수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성인애착불안은 상실 이후 강한 정서

적 고통과 지지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미

충족된 관계 욕구는 외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로움은 이전 연구에서 우울·불안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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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병리적 애도 반응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애착불안과 지속비애 간 관계

에서도 중요한 매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불안이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외로움을

핵심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속

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서적 위로, 긍정적 피드

백, 정보 제공, 실질적 도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은경, 설현수,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외상 사건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완화하고, 슬픔이

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반응을 약화시

키는 심리적 완충 요인(buffering factor)으로

기능한다(Bonanno, 2004; Cohen & Wills, 1985).

Chao(2021)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화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춘

희와 강선경(2022)은 중장년층의 위험 음주와 우

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조절효

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현림과 김민주(2021)의

연구 또한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외로움을 증가시

키고, 외로움이 다시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

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조절 역할을 수행함

을 보여 주었다.

특히 반려동물 상실의 맥락에서는 사회적 지

지가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

정받지 못하는 비공식적 애도, 즉 박탈된 애도

(disfranchised grief)로 간주되기 쉬워(Archer &

Winchester, 1994; Granek, 2010), 상실의 고통을

주변과 공유하거나 위로를 받는 과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상실자가 자

신의 슬픔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울과 불안뿐

아니라 병리적 애도 반응을 강화하는 핵심 정서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상실 이후의 부적응적

애도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반면, 상실 경

험 이후에도 정서적 이해와 공감을 제공받고, 자

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충분

히 확보될 경우, 외로움이 애도 반응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은 완화될 수 있다는 근거 또한 제시되

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상실 경험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실로 인해 촉발된 정서

적 고립과 고통의 강도를 조절하는 완충 요인으

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는 애착불안으로

인해 상실 이후 관계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서 외로움이 증폭되고, 그 결과 지속비애로 이어

지는 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조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애착불안은 상실 상황에서 정

서적 의존과 지지 욕구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욕

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로움이 심화

되며, 이 외로움은 다시 병리적 애도 반응을 강화

하는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지속비애로 연결되는 강도는 상대적으

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애착불안이 지속비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에 있어 외로움을 핵심 매

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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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경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하는지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상실이라는

박탈된 애도의 맥락 속에서, 애착불안-외로움-지

속비애의 관계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

사회적 지지의 보호적 기능을 이론적·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연구를위한가설및연구모형은다음과같다.

가설 1. 성인애착불안은 지속비애에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성인애착불안은 외로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외로움은 지속비애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성인애착불안과 지속비애 간 외로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외로움과 지속비애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자료 수집은 반려동물 장례식장 온라인 게시

판이나 반려동물 애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설문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30일간 진행되었다. 응답 시간은 약 15분이 소요

되었고, 참여자에게는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정의 보상이 제공되었다. 또한, ICD-11 기준

(WHO, 2019)을 토대로,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비정상적 비애’로 간주하여, 상실 후 6개

월 미만인 참여자는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63부의 설문 응답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한 36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03명

(28.6%), 여성 257명(71.4%)이었고, 연령은 만 20

세부터 만 58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31.99세

(SD=6.57)였다.

측정도구

성인애착불안. Fraley와 Shaver(2000)가 개발

하고 윤혜림 외(2017)가 한국어로 타당화한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척도의 한국어 단축형인 ECR-R-K1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애착불안을 평가

하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자주 그(그녀)가 나와 함께 있

기를 원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가 있다. 응답은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친

밀한 관계 내에서 느끼는 거절과 유기 불안을 중

심으로 측정하며, 역채점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윤혜림 외(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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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지속비애. Prigerson 등(2009)이 개발하고, 강

현숙, 이동훈(2017)이 타당화한 한국판 지속비애

척도(K-Prolonged Grief Disorder-1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며,

분리 디스트레스(4문항),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7

문항), 지속기간(1문항), 기능 손상(1문항)의 4개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비애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현숙과 이동훈(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도 동일하게 .91로 나타났다.

외로움. Russell 등(1978)이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

자 두 명이 번역한 후, 번역자 간 의미 불일치가

나타난 문항은 일상용어에 더 가까운 표현으로

조정하여 타당화한 김교헌, 김지헌(1989)의 한국어

판을 사용하였다. 개정판 UCLA 외로움 척도에서

는 반응편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의

불만족을 느끼는 10문항과 만족을 나타내는 10문

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김교헌, 김지헌, 1989). 총

20문항이며 4점 척 도상에서 자기 보고식으로 이

루어져 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1점)’ 에서 ‘자주 그렇다(4점)’ 까지이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교현, 김지헌(198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

지 척도를 바탕으로, 홍예진(2015)이 수정·보완하

고 김양경(2021)이 현재형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이 지각하는 관심, 애정, 실제적 도움 등 사회적

지지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각

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양경(2021)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절차

수집된 자료를 SPSS 20.0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첫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참여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해 다시 한 번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사용하여 회귀분

석, 외로움의 매개효과,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조

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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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 결과, 왜도

가 절대값 3 미만, 첨도가 절대값 10 미만으로 나

타나 모든 변인이 정규성 가정(Kline, 2005)을 충

족하였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인애착불안은 지속비애(r=.60, p<.001), 외로움

(r=.5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r=-.51,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 지속비애는 외로움(r=.63, p<.001)

과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r=-.37,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 간

에는 r=-.76(p<.001)으로 매우 강한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성인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지속

비애와 외로움 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지는 낮았

으며, 외로움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지

속비애 수준은 더 높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 수준

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 간 상관(r=-.76)이 비교

적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분석에 앞서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

의 공차한계는 .36 이상, VIF는 2.72 이하로 나타

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은 성인애착불안, 지속비애, 외로움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연령은 성인애착불안과

정적, 지속비애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외

로움과 연령 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실

후 경과 기간은 모든 변인들과 유의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

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조절변

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14

번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한 후 이들의 곱을

산출하여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검증하였

다. 또한 성별과 연령은 주요 변수들과 유의한 상

변인 1 2 3 4

1. 성인애착불안 -

2. 지속비애 .60*** -

3. 외로움 .58*** .63*** -

4. 사회적 지지 -.51*** -.37*** -.76*** -

5. 성별 .16** .23*** .11* .00

6. 연령 .17** -.16** -0.0 .02

7. 상실 후 경과 기간 -.02 .04 -.06 -.02

평균 3.57 2.24 2.04 3.60

표준편차 1.50 0.82 0.58 0.73

왜도 -0.13 0.35 0.04 -0.23

첨도 -0.85 -1.04 -0.28 0.21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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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보여, 이들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공변량

으로 처리하였다.

표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인애착불안이 외로

움을 거쳐 지속비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관계를 검토

한 1단계 회귀모형에서 F(HC3)=46.23, p<.001로

나타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기서

HC3는 Heterosc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 Estimator Type 3(이분산성 일치 표준오차

추정량 3형)를 의미하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34%로 확인되었다. 개별 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

면, 성인애착불안은 외로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0.23, p<.001). 이는 성

인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외로움도 함께 증가함

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조절변수

를 함께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HC3)=

119.06(p<.001)으로 모형 적합성이 입증되었으며,

설명력은 약 55%로 상승하였다. 개별 회귀계수를

보면, 성인애착불안은 지속비애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0.20, p<.001), 외로움

또한 지속비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B=1.56, p<.001). 한편 사회적 지지는 지속비애에

단독으로는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0.73, p<.05),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에서는 유의

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B=-0.18, t=-2.21, p<.01).

이는 곧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지속비애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성인애착불안이 지속비애에 미치는

영향이 외로움에 의해 매개되고, 이 매개 경로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조절된 매개모형

종속변수: 외로움

예측변인 B SE(HC3) t 95%CI(LL, UL)

성인애착불안 0.23*** 0.02 11.58*** [0.19 0.27]
F(HC3)=46.23*** R²=.34

종속변수: 지속비애

성인애착불안 0.20*** 0.03 6.40*** 0.14 0.26

외로움 1.56*** 0.46 3.39*** 0.65 2.46

사회적지지 0.73* 0.30 2.41* 0.13 1.33

외로움 X 사회적 지지 -0.18* 0.08 -2.21* -0.34 -0.02

F(HC3)=119.06*** R²=.55

표 2. 성인애착불안과 지속비애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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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인애착불안과 지속비애의 관계에서 외

로움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애착불안이 높

을수록 외로움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외로움은

다시 지속비애를 높이는 간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이 매개 경로 중 ‘외로움 → 지

속비애’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 자체가 애착불안과 지속비애의

관계에 직접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지속비애로 이어지는 영향력의 크기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함으로써 전체 매개효과의 강

도가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

해 Bootstrapping을 5,000회 반복하여 95% 신뢰구

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수준을 평균에서 ±1표준편차로 구분하여 조

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평

균 이하(Mean-1SD)일 때 간접효과는 .24, 평균

(Mean) 수준에서는 .21, 높은 수준(Mean+1SD)에

서는 .18로 나타났다. 세 조건 모두 95% 신뢰구간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의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지

지가 낮을수록 애착불안이 외로움을 통해 지속비

애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러한 간접효과가 완화됨을 의

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3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외로움이 증가할수록 지속비애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지지 수준

이 낮은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외로움 수준이 동

일하더라도 지속비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

지되었으며, 기울기 또한 완만하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외로움과 지속비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논 의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Process Macro의

14번 모형을 활용하여 성인애착불안이 지속비애에

미치는 영향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그리고 사회적

사회적 지지 Effect SE
95% CI

LLCI ULCI

Mean -1SD 0.24 0.05 0.15 0.35

Mean 0.21 0.05 0.13 0.30

Mean +1SD 0.18 0.04 0.11 0.26

표 3. Bootstrapping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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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불안이 지속비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은 성인 일수록 반려동물 상실과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더 강한 비애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

착이 상실에 따른 비애 반응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Bartholomew & Horowitz, 1991; Mikulincer &

Shaver, 2007).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불안이 높은 성인은 중

요한 대상과의 분리 또는 상실을 경험할 때 보다

더 강한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내면화된 부정적

자기모형 및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부정적

인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Bowlby, 1980; Mikulincer &

Florian, 1998).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의 개인은 상실 상황

에서 지나친 정서적 집착 및 부정적 정서의 반복

적 재경험 또는 비현실적인 재결합에 대한 기대

로 인해 비애 반응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Mikulincer & Shaver, 2003). 실제로 애착불안과

상실에 따른 정서적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을 보다 더 강렬하

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이 다양한 연구들

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Fraley & Bonanno, 2004).

국내 연구에서도 애착불안이 높은 성인은 상실

을 경험하게 되면 과도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보

이며,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고 애도 반응

이 장기화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어(임혜선,

홍혜영, 2022)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중요

한 애착대상으로 경험했을 경우, 개인의 애착불안

성향이 높을수록 상실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나

고통이 크고, 회복이 어려워 지속비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인애착불안은 외로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 성향을

지닌 개인이 상실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그 결과 더욱 강한 고

립감과 단절감을 경험한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한

다(Bowlby, 1980). 선행연구에서도 성인애착불안

은 외로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반복적으

로 확인되었는데, Wei 등(2005)은 애착불안이 높

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기 어

렵고 자기개방을 제한하게 되며, 결국 외로움이

심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반려동물 상실 맥락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반려동물은 장기간 정서적 교

감을 나눈 중요한 애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실

에 따른 애도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실자가 고통을 공개적

으로 표현하거나 위로를 받을 기회를 제한함으로

써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Archer & Winchester, 1994). 따라서 애착불

안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반려동물 상실 이후

지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거나 지지의 부족을

과도하게 지각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외로움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불안이 지속비애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로움이 핵심적인 매개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셋째, 외로움은 지속비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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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실 상황에서 경

험하는 외로움이 단순히 일시적인 정서적 반응을

넘어, 애도의 강도와 기간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

인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외로움과 부적

응적 애도의 밀접한 관련성이 반복적으로 보고되

었다. Stroebe 등(1996)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슬픔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회복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van der

Houwen 등(2010)은 배우자 상실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로움이 높을수록 슬픔의 강도가

더 크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향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반려동물은 오랫동안 정서적 교감을 나눈 중요

한 애착대상이지만, 그 상실은 종종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로 간주된다(Archer

& Winchester, 1994). 이러한 상황에서 상실자는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해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로움이 심

화될 수 있다. 외로움이 강화되면 상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실감과 슬픔에 몰두하게 되

어 병리적인 애도 반응인 지속비애로 이어질 가

능성이 커진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외로움이 단순한 부수적 정

서가 아니라, 지속비애의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상실 경험자의 심

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개

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

에서 외로움에 초점을 맞춘 중재가 지속비애 예

방 및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성인애착불안과 지속비애의 관계에서 외

로움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일 수록 반려동물 상실

이후 외로움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외

로움이 지속비애를 심화·장기화시키는 매개 경로

로 작용함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직접효과를

넘어, 성인애착불안이 상실 상황에서 어떠한 심리

적 과정을 통해 병리적 애도 반응으로 이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론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

과도 일관성을 보인다. Mikulincer와 Shaver(2007)

는 애착불안 성향을 가진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받거나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니기 쉬우며, 이로 인

해 정서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하였다. 그 결과, 상실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들은

주변의 지지와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서적 소외와 고립감을 강화시키는 악순

환에 빠지게 된다.

반려동물 상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간 상실에 비해 가볍게 여

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상실자가 경험하는

슬픔은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Doka, 1989). 이러한 사회적 과소평가는 상

실 경험자가 자신의 고통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위로받을 기회를 제약하며, 결과적으로 외로움이

일시적인 감정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이고

심화된 정서적 단절감으로 고착될 위험을 높인다

(Archer & Winchester,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애착불안과 지속

비애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단순한 동반 정서

가 아니라, 병리적 애도 반응으로 이행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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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 매개변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는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성인애착불안 성향의

개인에게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

함을 시사하며, 특히 상담 장면에서는 애착불안으

로 인한 대인관계 불안을 다루고, 외로움을 완화

할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 지지를 효과적으로 제

공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불안이 지

속비애에 이르는 간접 경로—즉, 애착불안이 외로

움을 높이고, 다시 외로움이 지속비애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 기능함

을 확인하였다. 이는 외로움이 지속비애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외로움을 통한 간접효

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외로움이 지속비애로 이

어지는 경향이 훨씬 강했으며, 반대로 사회적 지

지가 높은 경우에는 외로움의 간접효과가 유의하

긴 했으나 그 강도는 현저히 완화되었다. 이는 사

회적 지지가 외로움의 부정적 정서경험을 약화시

키는 보호요인(buffer)으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다.

Hawkley와 Cacioppo(2010)는 사회적 연결망의 부

족이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과 결합할 때 우울·불

안 등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Mikulincer와 Shaver(2007)는 애착불안이 높은 개

인은 상실 상황에서 타인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지지 부족을 과장되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Doka(1989)가

제시한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disenfranchised

grief)’의 개념은 반려동물 상실이 사회적으로 평

가절하되고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는 맥락을 강조

하고 있으며, 이는 상실자가 자신의 슬픔을 표현

하기 어렵게 만들어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

적 지지가 상실 경험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완화

하는 핵심 보호 자원임이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

다(이나라, 최현정, 2021).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는 단순한 외부적 자원이

아니라 애착불안이라는 개인의 취약성이 외로움

을 거쳐 지속비애로 이행되는 경로를 조절하는

핵심적 보호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반려동물 상실

처럼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애도 맥락에서는 사

회적 지지가 외로움의 파급력을 감소시키고 정서

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 상실 경험자를 위한 개입

에서는 개인의 애착 특성뿐 아니라 지지 체계의

수준을 함께 평가하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할 수

있는 상담·집단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기반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비애는 단일 변인으로 설명되기 어

려운 복합적 심리현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이 상실 이후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상실의 갑작스러움이나 사건의 충격성

과 같은 상실 특성(Prigerson et al., 2009), 상실

대상과의 관계적 친밀성과 애착의 강도(Field et

al., 2009),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 우울·불안과 같

은 심리적 취약성(Bonanno & Mancini, 2008), 반

추·죄책감·회피적 대처(Eisma et al., 2013)와 같은

인지·정서적 패턴, 그리고 사회적 인정 부족이나

고립(Granek, 2010) 등은 지속비애를 강화하는 핵

심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변인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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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비애의 다층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

소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애도의 연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반려동물 상실이라는

특수한 상실 맥락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기존 애도 연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인간 상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Neimeyer, 2000; Parkes, 2006), 반려동물 상실은

종종 사소하게 여겨지거나 학문적 탐구의 외곽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애착

이론(Mikulincer & Shaver, 2007)에서 말하는 주

요 애착대상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깊은 정서적 유대와 상호작용을 형

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려동물의 상실은 강도

높은 애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Archer, 1997; Cordaro, 2012; Doka,

1989).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여, 반려동

물 상실자의 애착 특성과 정서적 경험이 어떻게

지속비애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

써, 애도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소

외된 상실 경험을 학문적으로 가시화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불안과 지속비애의 관

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상실

반응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구체화했다.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상실 상황에서 타인의 반

응을 과도하게 민감하게 해석하거나 지지를 충분

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곧 정

서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진다(Mikulincer &

Shaver, 2007).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부분 매개효

과는 애착불안이 단순히 직접적으로 지속비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는 외로움이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병리적 애

도 반응을 강화하는 핵심적 정서라는 점을 강조

하며,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외로움의 예측력

(Archer, 2001; Stroebe et al., 2007)을 반려동물

상실 상황에서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

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사회적 지

지를 보호 요인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지는 단순히 상실자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보조

적 요소가 아니라, 외로움이 지속비애로 이어지는

과정을 약화시키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사

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은

극대화되어 지속비애의 강도가 높아졌지만, 사회

적 지지가 높은 경우 이러한 효과는 완화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의 정서적 파급력을

완충(buffer) 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심리적 취

약성과 상실 경험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특

히 반려동물 상실처럼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상

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상실자가 경험하는

외로움의 강도를 조절하는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Hawkley & Cacioppo, 2010; van der Houwen et

al., 2010).

넷째,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사

회적 지지를 핵심적 개입 요소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려동물 상실은 제도적 보호나 사회

적 인정이 부족한 영역이기 때문에, 상실자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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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은 더 쉽게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애착 특성과 정서적 고립감을 민감하게

다루는 동시에, 내담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탐색하고 강화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는 개인상담뿐 아니라,

집단상담, 동료 지지(peer support), 온라인 커뮤

니티, 지역사회 기반 지지체계 등 다양한 방식으

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

상황에서는 상담자의 공감과 수용적 태도가 내담

자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로 작용할 수 있으며

(Rogers, 1975), 이를 통해 외로움이 심화되어 지

속비애로 이어지는 과정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개인 내 요인(성

인애착불안)과 사회적 요인(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용을 통합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기존 연구가 개인적 취약성이나 사회적 자원

중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면,

본 연구는 두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실 반응

의 복합적 성격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였다. 특

히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하는 조건부 맥락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애

도 연구가 단일 변수 중심의 설명을 넘어 다차원

적 관점을 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연

구에서 다양한 상실 경험을 탐색할 때 개인적 요

인과 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필요성

을 환기시키며, 임상 현장에서는 내담자의 애착

특성과 사회적 지지 수준을 동시에 진단하고 개

입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 경험자를

위한 상담·치료 과정에서 사람 상실과는 차별화된

임상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려동물 상실

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적

애도(disenfranchised grief)의 특성이 강해, 내담

자는 자신의 상실이 ‘사소한 감정’으로 축소되거나

주변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험을 쉽게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의 결핍은 외로움

과 고립감을 심화시키며,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애착불안-외로움-지속비애 경로를 더욱 강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장면에서는 반려동물 상실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validating),

상실 경험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개입이 선행되

어야 한다. 또한 사람 상실과 달리 지지망이 충분

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담자가

경험하는 외로움·관계적 단절감을 세심하게 탐색

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적 개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애착불

안 성향을 가진 내담자의 경우, 지지적 관계에 대

한 과민성과 의존성이 외로움을 강화하고 지속비

애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불안 기반의 관계 패

턴을 조절하는 정서조절·관계 재구조화 기법의 활

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임상적 시사점은 반려동물 상실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 관계적·정서적 기반과 긴밀히

연결된 심리적 경험임을 확인해주며, 상실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담·치료 접근의 필요

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자

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므로 네 변

인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애착불안, 지속비애, 외로움, 사회적지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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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 또는 실험적

접근 방법을 통해 좀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 경험이 있는 성

인 중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 가능한 참

여자를 중심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

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애

착의 질, 상실 시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애도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

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지닌 집단을 비교 분석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본 연구는 외로움을 정서적 소외감을 대

표하는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나, 상실 상황에

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매우 복잡하고 다차

원적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로움 외에도

죄책감, 분노, 슬픔 등 여러가지 정서적 변인을 함

께 고려함으로써 지속비애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 개발

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 차원을 통합하여 하

나의 총점으로 측정하여 조절변수로 사용하였으

나,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 하위 차원으로 구별

하여 세부 구성 요소별 조절 효과를 살펴봄으로

써, 보다 정교한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다섯째, 참여자 구성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71.4%), 평균 연령이 약 32세로 30대 초반

에 집중되어 있어 성별 및 연령 분포의 편중이

두드러졌다. 또한 성별과 연령은 주요 변수들과

다소 유의한 상관을 보여,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성별과 연령을 다양하게 구성한 표본을 확

보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좀 더 높이고, 하

위 집단 간 차이를 탐색하는 분석도 병행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상실은 여전히 사회적

으로 충분한 애도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으며, 이러한 특성은 사람 상실과 구별되는 고유

한 심리·사회적 맥락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기존 문헌의 전제에 기반하여 논의를 전개하

였으나, 사람 상실과 반려동물 상실 간의 사회적

인정 차이를 직접 비교하여 검증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두 상실 유형 간의 비

교 연구를 포함하거나, 사회적 인정 수준을 독립

적 변인으로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

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반려

동물 상실은 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간과되기 쉬

운 주제이므로, 반려동물 상실자를 위한 심리사회

적 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성 검증, 더 나

아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제도적 접근

등 실천적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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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Anxiety on

Prolonged Grief in Pet Loss Survivors:

The Mediating Role of Loneliness and the

Moderated Mediation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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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lonelines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prolonged grief among

individuals who have lost a companion animal. A total of 360 adults aged 20 and older who

experienced pet los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assessed adult attachment anxiety,

prolonged grief,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the

PROCESS Macro.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adult attachment

anxiety positively influenced prolonged grief. Second, adult attachment anxiet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loneliness. Third, loneliness was found to positively impact prolonged

grief. Fourth, lonelin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prolonged grief. Finally, social support was confirmed to have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the link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prolonged grief.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loneliness stemming from adult attachment anxiety is a predictor

of prolonged grief, while social support plays a vital role in alleviating this grief.

Consequently, this study offer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strategies aimed at preventing and

mitigating prolonged grief.

Keywords: companion animal bereavement;pet loss pet loss, adult attachment anxiety,

prolonged grief, loneliness,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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